
화학재난방재센터, 제역할 못한다!
암모니아 유출사고 농도 측정 못해 … 분석차량 없이 보호장비 뿐

불산 유출 등 각종 화학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월 말 문을 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월13일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암모니아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화학물질 분석차량조차 없어 5시간

이상 농도 측정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월24일 시흥을 비롯해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 등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

터의 문을 열었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 등 각종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자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흥지역에도 설

치했다.

하지만,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장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합동방재센터 화학구조팀에는 특수화학 분석차량은커녕 임차한 승합차 1대 뿐이고, 보유한 장비라고는

직원들의 개인보호장비 등 19종 317점이 전부이며, 특수화학 분석차량을 구비하겠다던 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남양주 빙그레 사고 현장에는 환경부가 보유한 화학물질 분석차량이 오후 3시20분경 대전에서 출발해 남양

주까지 올라오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30분 단위로 해야 하는 암모니아 농도 측정을 하지 못해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19구조단 관계자는 “방재센터가 급히 설치되면서 예산 편성이 늦어져 장비구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2014

년 4월 지휘차가 들어올 예정이며 12월까지 다목적 제독차는 물론 고성능 화학차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

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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